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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추가 공모

 - 2027년까지 교통수단 없는 소외도서 없앤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대상으로 2월 5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25일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
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이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 (경남 2)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전남 6) 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 효지도, (충남 1) 태안 외도, (제주 1) 횡간도‧추포도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
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월 중
2024년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4년 추가 항로 지원 : 7개 항로 × 9백만 원 × 국비 50% = 315백만 원

참고로, 올해 1차 공모(2023. 12. 28.~2024. 1. 19.)에서는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신안군 초란도･사치도는 선박이
확보되어 2월 중 즉시 운항이 가능하고, 완도군 허우도는 선박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섬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2027년부터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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